
신념

작성일: 2011. 10. 23(일) 밤 12:40

작성자: 주은혜 

[ 영웅들도, 위인들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을 보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섭리역사가 맞고

이 역사가 맞다고 증거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지만 

강한 신념은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으니, 

섭리 역사에 대한 신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오랫동안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신념은 내가 말씀하여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념은 나의 말씀을 들은 너희의 마음에

너희 스스로 나를 향한 생각을 하며 생겨나는 것이

다.

하늘 생각인 나의 진리와 

땅의 생각인 너희의 생각이 만나

생기는 것이 바로 신앙적 신념이다.

일반적 신념은 학습이나 

외부로부터 습득한 사실, 또는 생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생긴다.

하지만 신앙적 신념은 

나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겨나는 것,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 무엇보다 귀하고 귀하다.

(“주님, 신념 없는 사람도 있나요?”)

없다. 신념은 모두에게나 있다.

‘돈이 귀하다.’생각하는 것도 

한 인생의 신념이 될 수 있고, 

‘자식이 최고다.’생각하는 것도 신념이 될 수 있다. 

모두에게 신념은 있지만 

쉽게 변하는 약한 신념이냐,

평생 변하지 않는 강한 신념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

다.

세상 많은 자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신념만을 

신념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동의 기준 된 생각이 순간순간 있으니

그것이 그 인생의 신념이라 볼 수 있다.

내 사랑아, 강한 신념을 가지고 싶다 하였느냐.

신념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이 아니다.

나를 만나고 나의 진리를 들은 네가 

진리를 생각하고, 몸소 체험하면서 

생기는 것이며 

강해지는 것이다.

네가 말하는 위인들도 

처음부터 신념이 강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옳은 것을 지키려 불의에 맞서다가

경험을 통해 더욱더 강해진 것이다.

네가 하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너의 생각을 세움으로 

너의 신념이 네 마음 가운데 선다.

신념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너희가 직접 신념에 따른 신앙을 

행해 보아야 하고 

실천해 보아야 하며

네가 생각하는 생각이 옳다는 것,

나로부터 시작된 진리가 옳다는 것을

현실에서 체험해 보아야 강한 신념이 되는 것이다.

선생의 신념을 보자.

‘오직 주 하나님’이 그의 신념이자 행동의 의미다.

처음 신앙 시작할 때 10대 때부터

그 신앙이 강하게 시작되었겠느냐.

처음부터 남다른 것은 있었지만 

생각을 실천함으로,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신념이 된 것이다.

이제 그러한 선생의 신념이 

섭리사를 대표하는 신념이자 

소리가 되지 않았느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싶으냐.

이 진리를 확신하고 싶으냐.

직접 뛰어 이 진리를 증명해 보아라.

나의 말을 행해 보면 신념이 강해질 것이다.

신앙의 뿌리가 열매를 결정한다.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씨가 결정한다.

그와 같이 너희의 생각이, 신념이, 믿음이

행동을 바꾼다.

보는 만큼, 아는 만큼의 신앙을 하는 것이다.

믿는 신앙만을 하지 마라.

무조건적 믿음은 신앙이 흔들릴 때 넘어진다.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듯, 

진리 위에 너희의 신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행하여라.

(“가장 강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신념이다.

사랑으로 인해 확고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의 마음과 생각이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으나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다.

뿌리가 강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사랑의 신념이 그 어떤 신념보다 강한 것은 

어떤 원리인가요?”)

사랑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

사랑의 진리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 위에 세워진 신념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강하고 넘어짐이 없다.

너희의 믿음이, 섭리사를 향한 신념이 넘어지려 할 

때 

너희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섭리사를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정녕 나의 말씀대로 되는지,

나의 역사가 맞는지 확인해 보아라.

네 정녕 말하노니, 

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다름이 없으니 

해 보면 나의 진리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이 약하여 넘어지느냐.

이성에, 악평에, 육적인 곤고에, 삶에

너희의 신념을 쉬이 바꾸느냐.

약한 신념은, 쉬이 변하는 신념은 

제대로 된 신념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선생은 오직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신념으로 살았기

에

시대 영웅이 되었다.

나 또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강한 신념으로

시대를 구원으로 이끌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솔로몬도, 기드온도, 다니엘도, 

시대의 사명자들과 제자들도,

모두 나를 향한 강한 신념이 있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들로

섭리사를 향한 강한 신념을 가져라.

나 예수의, 선생의 신념을 지녀라.

너희가 나의 신념을 가질 때 

너희의 행실이 더욱 확고해져서 행할 것이다.

민족적으로 뛰고 달리는 큰 신념으로 인생을 살아라.

개인 구원 차원을 넘자,

이제는 너희 개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수준 낮은 차원에서 살지 말아라.

수준을 높이면 낮은 차원에서 허덕이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러니 수준 높은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

라.

너희가 강한 신념을 가지고 

섭리사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주 예수다.


